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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21일 

정기정기정기정기 예산에예산에예산에예산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재정재정재정재정 전망전망전망전망 개선에개선에개선에개선에 대한대한대한대한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연설연설연설연설 

 

“거의 3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뉴욕주가 재정적 책임 예산을 연속 세 번에 걸쳐 정기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뉴욕주의 재정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주민들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Albany의 문제는 우리 주에 극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재정적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출을 통제하여 뉴욕 채권이 반등하면서 2009년 이래로 가장 높은 투자자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S&P는 지난 해 주었던 긍정적 신용등급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뉴욕은 

중산층의 세금을 절감하고 지출을 유지하게 해주는 정기적인 균형 예산의 세 번째 통과로 다시 

재정 현황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보다 밝은 적은 없었습니다.”  

 

 

블룸버그블룸버그블룸버그블룸버그: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N.Y. 채널링채널링채널링채널링 대드대드대드대드 승리승리승리승리 2009년년년년 이후이후이후이후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랠리랠리랠리랠리: 시공채시공채시공채시공채 신용신용신용신용 

Brian Chappatta & Freeman Klopott 기고  

 

뉴욕의 채무가 2009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Andrew Cuomo 주지사와 의원들이 3회 연속 

정기 예산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Empire State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다.  

 

3조 7천억 달러에 이르는 시영 시장 투자자들은 0.17%의 추가 수익을 내야 AAA 신용등급 대신 

뉴욕과 지자체의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은 페널티에 해당한다. 본 

데이터는 블룸버그에서 작성되었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월스트리트가 자리한 뉴욕주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방세 부담을 안고 사는데, 반면 입법자들은 고위 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Cuomo 주지사와 합의하였다.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3년간 Cuomo 주지사는 130억 달러가 넘는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중 

일부는 뉴욕주 최대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면서 발생하였다. 사진출처: Spencer Platt/Getty Images  

 

올해 55세의 민주당 소속 Cuomo 주지사와 입법부 수장들이 어제 1,365억 달러의 예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중 예산 부족액은 135억 달러입니다.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합니다. 본 

예산 합의로 뉴욕주는 3회 연속 재정 계획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아버지인 Mario씨가 주지사로 있었던 198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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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이와 같은 연속적인 예산 합의로 1972년 이후 Standard & Poor’s가 부여하는 최고 

신용등급에 오르기 직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주정부가 예산 균형을 정시에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이는 

뉴욕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라고 Jim Holihan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Evercore Partners에서 뉴욕주의 일반채무의 일부를 포함해 45억 달러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을 극복하며  

 

Cuomo 주지사는 시의적절한 계획이 예상되면서 Albany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주지사 직에 오르기 바로 전 해인 2010년에는 예산 처리 과정이 

8월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04년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승인되기까지 133일이 걸린 

이후로 예산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3년간 Cuomo 주지사는 130억 달러가 넘는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중 

일부는 뉴욕주 최대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의 협상은 상원에서 

권한분배방식으로 일이 꼬였습니다. 상원에서는 5인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그룹이 공화당 

의원들과 리더십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재정 계획이 연속 세 번에 걸쳐 통과된다면 제 아버지가 이뤘던 연속 두 

번에 걸친 성과는 빛을 바래고 맙니다. 그러나 이중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Cuomo 주지사는 지난 3월 8일 뉴욕의 Covington & Burling LLP 법률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 등급 상승  

 

S&P는 뉴욕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Cuomo 주지사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8월 뉴욕주의 일반채무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A라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을 받은 뉴욕이 1972년 AAA에서 AA로 강등된 이후 

최고의 신용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P는 정시의 균형 예산을 

거론하면서 이달에 이러한 전망을 확인하였습니다.  

 

“뉴욕주의 신용 상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라고 지방채 340억 달러를 

감독하는 Columbia Management Investment Advisers의 보스턴 주재 시공채 담당인 James 

Dearborn씨가 말했습니다. “예산의 적시성은 이들이 훨씬 더 실질적인 입법 과정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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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시작된 Citigroup Inc. 데이터에 의하면 뉴욕의 어음발행인들은 뉴욕의 재정 개선 

움직임을 기회로 캘리포니아의 어음발행인들보다 2012년에 사상 유례 없이 2년 연속 더 많은 

채무를 판매하였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의하면 이들은 2012년에 445억 달러를 차입했는데, 

이 금액은 2003년 이래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더욱 빨라진 움직임  

 

블룸버그 데이터에 의하면 뉴욕주와 관련 지자체들은 올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어음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관련 지자체들은 1998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 어음 판매에 있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 그룹인 Tax Foundation의 조사 결과, 뉴욕 주민들이 미국 최고의 주 

및 지방세 추가 부담금을 피하려 함에 따라 뉴욕의 시공채가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및 메릴랜드 주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행정직 수장으로 

있는 주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캔자스와 루이지애나와 같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이 소득세를 경감하거나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이 주들은 과거 2년 동안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Albany에서는 교섭자들이 연간 2백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결혼한 부부들의 세율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19억 달러가 중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세율 

집행은 2014년에 만료됩니다. 2014년 재선에 나설 예정인 Cuomo 주지사는 연간 3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결혼한 부부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과 함께 2011년 12월에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긍정적인 힘’  

 

“투자자들은 뉴욕주가 예산 과정을 어떻게든 꾸려나가려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들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확신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라고 Blake Miller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 소재 Neuberger Berman Group LLC에서 약 110억 달러의 시공채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모두 

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입니다.”  

 

지방정부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이번 주에 NYCTFA(New York City Transitional Finance Authority)가 

이끄는 뉴욕 어음발행인들의 제안을 비롯해 10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밀려들면서 시공채 총수익이 6일 연속 거래에서 연방 부채의 수익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12월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의 거래라고 블룸버그 데이터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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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시공채의 수익율 2.04%는 11개월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방정부기관채 1.96%와 

비교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데이터가 데이터가 말합니다.  

 

두 가지 금리의 비율은 2001년 이후 평균 약 92%의 비율과 비교해 약 104%입니다. 금리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부 발행 장기 채권과 비례하여 지방채는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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